
미노무시 산진과 그의 그림 일기 

 

미노무시 산진(1836~1900)은 14세 때 미노국(현재의 기후현)의 본가를 떠나 48년간 

일본 전역을 떠돌던 방랑 화가였습니다. 그의 본명은 도키 겐고이지만 방랑하는 생활 

스타일과 미노무시(도롱이벌레)를 닮은 독특한 도롱이 모양에서 미노무시 산진이란 

이름으로 자신을 소개했습니다. 산진은 고고학, 민간 전승, 조경 연구 등 다양한 분야에 

흥미를 가졌던 사람으로 한동안은 병사로 근무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의 이름을 

널리 알린 것은 뭐니뭐니해도 여행 도중에 그린 다양한 그림입니다. 특히 우사 지역의 

자연 풍경, 건축, 일상생활, 종교행사 등을 그린 그의 그림은 후세의 역사가들을 통해 

커다란 가치가 있음을 증명받게 되었습니다. 

 

산진은 1864년에 우사로 온 뒤 주변 지역을 산책하면서 3개월을 보냈습니다. 그는 

이 지역에 머무는 동안 전투에서 죽은 옛 동료들을 위해 기념비를 세웠다고 합니다. 

그는 매일 본 것을 그림 일기로 남겼는데, 광활한 풍경이나 유명한 장소뿐만 아니라 

우사 주변에 살면서 일하던 사람들의 모습을 그리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그림의 

대부분은 당시 이 지역의 풍경과 배치를 알 수 있는 중요한 자료입니다. 예를 들어 

구레하시 다리 북쪽에서 우사 신궁을 바라본 그림에는 지금은 존재하지 않는 미로쿠지 

절(彌勒寺)과 절의 니오몬 문(仁王門)이 그려져 있습니다. 

 

그림 일기에는 천황을 대신해 기도나 공물을 바치는 칙사가 19세기 후반 우사 

신궁을 방문했을 때 행렬의 모습도 그려져 있습니다. 이러한 칙사의 방문을 기념하는 

린지호헤이사이(臨時奉幣祭) 축제(臨時奉幣祭)는 현재는 10년마다 열리지만, 산진이 

살았던 시대에는 60년에 한 번밖에 개최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시각적 기록은 더욱 

가치 있는 자료로 여겨집니다. 어떤 그림에는 우사 신궁으로 이어진 길을 걷는 긴 

행렬이 그려져 있고, 다른 그림에는 칙사가 사용한 데미즈야(참배하기 전 물로 손이나 

입을 깨끗히 씻는 장소)에서 똑같이 스스로를 정화하려고 하는 서민들의 모습이 

묘사되어 있습니다. 

 

산진은 우사를 떠나기 전, 지역의 한 가족에게 화집 2권을 선물했습니다. 이 

책자에는 우사를 비롯해 야바케이 협곡과 인나이, 아지무, 나카쓰 등 우사 주변 

오이타현 각지에서 제작된 그림이 약 80페이지에 걸쳐 게재되어 있습니다. 화집은 

우사시 교육위원회에서 ‘미노무시 산진 그림 일기’란 이름으로 출판했습니다. 구레하시 

다리 근처의 간판은 산진이 그린 스케치 중 하나를 복제한 것으로 150여 년 전의 우사 

신궁과 그 주변의 모습을 재현하고 있습니다. 


